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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할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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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참 좋다. 봄이 되니 하늘도 맑고 산들도 푸르름이 돋아난다. 

이런 날이면 가족들과 손잡고 가까운 곳에 가서 산들바람을 

맞아볼 일이다. 해온이는 햇볕이 따사로운 봄 기운을 맛보기 

위해 바깥나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운천사 보광 스님은 

열심히 기도 수행 중이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멀리 가지 않고 우선 백석산 인근을 

산책하는 일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일행이 있으면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아직은 혼자였다. 혼자서도 산과 연못이 있다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경치는 

호남 땅이 제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풍경이 좋은 장소가 절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운천사에 보광 스님의 뒤를 따라 온 뒤로 한 번도 바깥 구경을 

못해본 터였다. 절에 자주 오는 보살님으로부터 대충 길 안내를 

받았다. 10리 길도 못된다는 말에 마음이 쏠렸다. 그러던 차에 

어디선가 노래가락 소리가 들린다. 슬그머니 운천사 108계단을 

내려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귀를 쫑긋 하고는 방향을 찾았다.

‘하하하하~’ 하고 호탕하게 웃는 소리도 같이 들렸다. 정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성 싶었다. 그렇게 소리 나는 곳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정자에는 세 사람이 앉아 한 사람은 시를 

읊고, 한 사람은 술을 따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시를 읊는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 채 웃는 것이었다. 술을 따르던 사람도 

웃기는 매 한가지였다. 가까이 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갈 수 

없었다. 연못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섬으로 가려면 나룻배라도 있어야 

했다. 주위에는 배도 없었다. 해온이는 멀리서 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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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고려 말이었다. 정자 아래에 있는 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있었다. 시를 읊는 사람은 탁광무(卓光戊)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장사 탁영의 손자이다. 본관이 광산이며 다르게 부르는 

이름(字)은 겸부(謙夫), 호는 경렴정(景濂亭)이었고, 시호가 

문정(文正)이었다. 시호가 있는 것을 보면 왕이 총애했던 

모양이다. 벼슬도 내서사인, 좌사간대부, 예의판서 등을 역임 

했다.

정자에서 술을 따르는 이는 그의 아들 탁신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무릎을 꿇은 채 두 사람의 잔에 술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호탕하게 웃는 이는 익재 이제현이다. 두 사람 사이는 

친구인 듯 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매우 친해보였다.

1366년(공민왕13) 탁광무가 우사의대부로 있을 때였다. 당시 

조정의 모든 세력을 장악했던 승려 신돈(?~1371)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때였다. 그에게 아부하여 심복이 된 홍영통 

(?~1395)의 행패는 말 못할 지경이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찾아가 못살게 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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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받아내고는 곤장을 때리고 파직시켰다.

그 뒤로 다시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신돈에게 빌붙었다. 

홍영통은 신돈에게 늘 음식을 보내고 문안 인사를 올렸다. 

홍영통은 신돈이 어디든 출입할 때마다 말을 타고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신돈은 이렇게 자신을 대접하는 홍영통이 좋았다. 

홍영통이 나중에 감찰대부와 밀직부사를 지낸 것은 모두 신돈이 

힘을 써 준 덕이었다. 

한번은 고려의 세 개의 성(省) 가운데 백관을 총괄하여 거느린 

중앙의 상서도성(尙書都省) 뜰에서 팔관회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 팔관회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의 2대 의식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이때의 팔관회는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 등 

토속신에게 지내는 의식과 같았다. 팔관회는 개경과 서경에서만 

행해졌다. 

이 중대한 행사에 홍영통이 별군(別軍)을 지휘해 참석했다. 이 

제사상에서 홍영통의 별군이 제물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 이 

때 몇몇 관리가 별군들에게 꾸짖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홍영통이 제사상이 별 것이냐며 별군을 풀어 

홍영통은 첨의찬성사 홍경의 손자이며, 선공부령 증문하시중 

홍승연의 아들이다. 부친과 할아버지가 벼슬을 지낸 배경으로 

작은 벼슬을 얻었다. 그러다가 안동부사를 거쳐 귀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관장하던 정3품 판전객시사가 되었다. 

그러던 중 김경유의 말을 빼앗은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된 전례가 

있다.

김경유에게 농사 짓는 땅이 있었다. 이 땅의 일부가 홍영통의 

땅과 맞닿아 있다. 그러다보니 큰 비가 내릴 때면 자주 논둑이 

허물어져 다시 쌓을 때마다 땅의 경계가 분명치 않았다. 이를 

핑계 삼아 홍영통은 땅을 더 늘릴 심보를 가졌다. 그는 

김경유에게 자신의 땅이 더 들어갔다며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부렸다.

가을이 되어 김경유가 쌀을 수확했다. 홍영통은 자신과 땅 

문제에 대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확을 했다며 화를 

냈다. 홍영통은 한밤중에 김경유의 집에 찾아가 말 여섯 필을 

강제로 빼앗았다. 김경유는 다음날 자신의 땅문서를 들고 관청을 

찾아가 고발했다. 고발을 받은 관청에서는 홍영통을 국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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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꾸짖은 관리를 찾아가 집단 행패를 부렸다. 이 때 

관리들은 좌사의대부인 신덕린, 헌납인 박진록과 이준, 정언인 

정리와 안면이었다. 중과부적으로 다섯명의 관리가 모두 다쳐서 

제사 병풍과 요에 피가 낭자했다. 

우사의대부인 탁광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별군이 관리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탁광무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감히 

간관을 폭행하다니!”라며 그는 홍영통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탄핵했다. 

“홍영통이 별군을 부추겨서 간관을 능멸했으니 이런 짓을 

묵과한다면 그 무엇인들 못 참겠습니까?”라고 탄핵하면서 

임금에게 그를 파직시켜 평민으로 강등하고 가산을 몰수하라고 

청했다. 그러나 신돈이 자신을 따라 다닌 홍영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힘써 주어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다.

반대로 탄핵을 한 탁광무와 왕명을 어겼다고 누명을 쓴 신덕린은 

박진손, 이준, 정리, 안면과 함께 파면되었다. 신덕린은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자 복직에 힘쓰지 않고 광주로 내려와 은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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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썼다. 그는 해서 초서 예서에 능숙하여 당시 사람들이 

덕린체라 할 정도였다. 그의 서체 모각본이 <고금법첩(古今法帖

)>에 전한다.

탁광무는 매우 강직한 성격을 지녔다. 신돈의 모함을 받아 

파직당한 그는 더 조정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향했다. 그는 정자를 짓고 원근의 친구나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시를 읊고 술 한잔씩 나누는 재미를 붙였다. 그는 우탁(禹倬, 

1262~1342)과 이제현(李齊賢, 1287~1367)에게 배우고 

이색(李穡, 1328~1396)과 문익점(文益漸, 1331~1400),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이숭인(李崇仁, 1347~1392)과 

글을 주고받았다.

신돈과 홍영통을 어쩌지 못하고 낙향한 그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 

하려했던 답답한 마음[遣悶]을 시로 읊고 있었던 것이다.

호남이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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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세상사와는 잘 맞지 않았네

성질이 고지식해 꾸미는 말도 못하는데

몸마저 메말라가고 못 생긴 얼굴이네

我生於此世 與世不相當 性直言無佞 形枯貌不掦

아생어차세 여세불상당 성직언무녕 형고모불척

재주가 미약하여 임금을 보좌하는 힘 부족하고

백성이 한탄하는 그 병을 고칠 덕도 모자라네

돌이 옥들 틈에 섞여서 벼슬아치가 되고

피리를 불며 놀아도 성랑에 이르는 세상이네

才微補袞職 德之藥民瘡 混玉叨臺長 吹竽備省郞

재미보곤직 덕지약민창 혼옥도대장 취우비성랑

제 힘의 역량은 되지 못할망정

조정의 기강을 바로 하려 하니

당로들이 마음 놓고 잠잘 수 없고

임금 앞에 주머니 끈을 매지 못했네

不能量己力 思欲整朝綱 當路難高枕 排雲未括囊

불능량기력 사욕정조강 당로난고침 배운미괄낭



그는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도 하늘을 원망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한 구가 다섯 글자씩으로 된 

네 줄로 된 한시인 오언절구를 이렇듯 무려 열일곱 수나 읊었다. 

해온이는 그가 읊고 있는 시를 조용히 들어보니 참으로 애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비들은 세상과 맞지 않으면 스스로 떠나면 그만이었던가. 

포부를 펼 수 없어도 낙향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 중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여겼다. 고향 가까운 곳에 정자를 

짓고 그윽한 산수를 배경으로 풍광이 트인 곳에서 마음을 

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힐링을 했다.

그는 같이 하는 문인들과 자주 맑은 마음을 북돋우며 시문을 

창작하고 학문을 닦으며 서로 만났다. 그의 정자는 성찰과 

소통의 열린 문화공간인 셈이었다.

이러한 누정문화는 호남에서 일찍이 발달하였다. 광주의 누정 

이야기를 남긴 정인서의 <산 좋고 물 맑으니>와 같은 기록으로 

보면 광주에는 약 250여개의 누정이 광주천과 영산강, 극락강, 

황룡강 변에 있었다. 그 가운데 문헌상 가장 이른 광주권 누정은 

바로 ‘경렴정(景濂亭)’ 

이라고 했다. 이 정자의 

주인은 바로 탁광무 

이다. 탁광무는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못 

가운데에 작은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정자를 

이어 말년을 지냈다. 

탁광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난 것인 

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그의 스승이나 문인들과 관계, 벼슬에 오른 

시기를 볼 때 그가 활동했던 기간이 1330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탁광무는 고려사회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학자로 문하시중 

이라는 고려 최고의 관직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 이유로 

이제현은 탁광무의 정자 이름을 ‘경렴정(景濂亭)’이라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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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리고 ‘경렴정’이라는 시 한 수로 화답했다. 탁광무의 

요즘 신세를 말하는 듯 했다. 고향에 낙향한 그에게 도연명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하며 물아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다. <동문선> 권16에 실려 있다.

이제현의 시와 함께 ‘경렴정’이 떠오를 때면 함께 등장하는 시가 

있다. 이 시는 탁광무의 문집인 <경렴정집> 권1에 실려 있는 ‘경렴 

정편액(景濂亭扁額)’이다. 광주 고문학의 시조격에 해당한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시이기도 하다. 이 시에 나타난 ‘호남’ 

이란 말이 우리 지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읽고 있노라면 권력 욕구와 암투를 벗어나 자연과 

합일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무위자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권력이 없어도 세상을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좋은 술 마시고 

호남이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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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 억지웃음 짓기 싫어서

온종일 물가 정자에서 청산만 바라보네.

우리 집의 기호는 시속과는 달라서

이 땅의 맑고 그윽함은 세간이 아니로세.

풍월은 사사로움이 없으니 가는 곳마다 넉넉하고

천지는 도량이 커서 한가한 나를 내버려두네.

만사를 다 잊고서 마음대로 거닐다가

공중에 돌아오는 지친 새를 누워서 보노라.

懶向人前强作顔 水亭終日對青山 吾家嗜好與時異 此地淸幽非世閒

라향인전강작안 수정종일대청산 오가기호여시이 차지청유비세한 

風月無私隨處足 乾坤大度放予閑 逍遙自適忘機裏 臥看長空倦鳥還

풍월무사수처족 건곤대도방여한 소요자적망기리 와간장공권조환 

우리나라에 빼어난 경치는 호남땅이 제일인데

위에는 경렴정이 있고 아래로는 연못이 있도다

달빛 즐기며 바람 읊으니 고요한 풍취 넘쳐흐르고

물고기 구경하고 새소리 들으니 한담조차 지나치다

섬 머리 소나무잎 구름 안고 돌아 가득하고

연못 위에 뜬 연꽃 빗 속에 한창 취해 있네

그윽한 산골짜기 찾아 좋은 술 빚어놓고

벼슬 버리고 돌아가는 날 달갑게 마시리

海東形勝擅湖南 上有濂亭下有潭 弄月吟風多靜味 觀魚聽鳥足閒談

해동형승천호남 상유렴정하유담 농월음풍다정미 관어청조족한담  

島頭松葉合雲飽 池面蓮花帶雨酣 幽趣溪山眞釀得 詠而歸日飮而甘 

도두송엽합운포 지면련화대우감 유취계산진양득 영이귀일음이감 



취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면 충분히 만족에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제현이 지어준 ‘경렴정’은 ‘염계(濂溪)를 경모(景慕)하라’는 

뜻이다. 염계 주돈이(周敦頤, 1017~1073)는 ‘우주와 생명의 

대서사’로 일컬어지는 ‘태극도설’로 성리학의 지평을 연 인물 

이다. 그의 기상은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이 맑고 밝았으며,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무척 사랑하였다. 주돈이는 연꽃을 

통해서 군자의 이미지를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자 했다. 나중에 

많은 유학자들이 연꽃을 깨끗함의 상징으로 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옛 선비들은 대부분 각기 좋아하는 화초가 한 가지 이상은 

있었다. 어부사(漁夫辭)를 쓴 굴원(屈原)의 난초와 도연명(陶淵

明)의 국화와 염계(濂溪)의 연꽃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적인 의미가 꽃에 붙여 설명 

되고 있어 그 의미가 중첩되어 전해온다. 난초에는 향기로운 

덕이 있고, 국화에는 세상을 피한 도덕군자의 높은 뜻을 볼 수 

있다.

주돈이는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연꽃을 

나만큼 사랑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연꽃의 군자됨을 알면 염계의 즐거움을 거의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도전(1342~1398)의 ‘경렴정명후설(景濂

亭銘後說)’, 즉 경렴정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 대한 내용에서 

전한다. 해온이는 염계 주돈이의 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꽃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성현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어렴풋이라도 꽃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다.

호남이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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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꽃잎 따는 것은 도연명의 취향이요

연꽃 사랑함은 주 무숙의 마음일세

풍월 읊기에 앞서 달 구경을 먼저 하고

주역을 읽은 후에 거문고 타네

採菊淵明趣 愛蓮茂叔心 吟風前弄月 讀易後鳴琴

채국연명취 애련무숙심 음풍전롱월 독역후명금



해온이는 서거정(1420~1488)이 1478년에 편찬한 <동문선>이라는 

책을 찾았다. 이 책의 권97(說遍)에 ‘경렴정명후설’이라는 삼봉 

정도전의 글이 실려 있다고 해 꼼꼼히 읽어볼 요량이었다. 제대로 

읽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도전은 1377년 가을 유배가 풀려 돌아가는 길에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불태산 취봉사(鷲峯寺)를 들렸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탁광무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정도전은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써 인편으로 보냈다. 

“스님이 멀리 선생 댁을 가리키는데, 하얀 돌 맑은 샘 있는 골짜기가 

그윽하군요.”

하얀 돌[白石] 맑은 샘 골짜기[泉谷]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는 오늘날 광주시 북구 석곡동(石谷洞) 인근이라고 하고, 후손인 

광주의 탁인석 박사는 족보의 기록을 들어 광산구 월계동 무양서원 

인근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석곡동에는 백석이나 천곡이라는 지명이 

없고 탁형채씨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광산구 비아면 월계리 407번지 

일대에 탁신(1367~1426)이 지었다는 탁송정의 주춧돌과 600여년 

된 오래된 노거수가 남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경렴정도 이곳에 

있었다고 추측한다.

기록으로 보면 주소는 지금의 광산구 월계동 841-7번지이다. 

탁형채씨의 말에 따르면 무등산을 바라볼 때 무양서원武陽書院

(월계동 535-2)을 동쪽에 두고 왼쪽에 월계저수지가 있었는 데 그 

사이에 정자터가 있었고 약간 경사진 언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주소지는 지금 주택단지로 변해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무양서원에서 산월초등학교를 지나 270m 정도 떨어져 있다. 

무양서원은 고려 인종(재위 1122 1146) 때 어의(御醫)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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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 정도전 유배지



명신인 장경공 최사전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 4명(손암 최윤덕, 금남 

최부, 문절공 유희춘, 충열공 나덕헌)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정도전은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탁광무를 존중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광주에 들렸다. 그리고 경렴정도 찾았다. 탁광무와 술 한잔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도전은 옛 인연이 생각난 

것이다. 그와 글을 주고받은 이들이 보내온 시 다섯편이 있다. 

경렴정에 빗대어 탁광무의 굳은 신의와 꿋꿋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오언절구이다.

호남이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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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 이제현은 이렇게 노래했다.

천진하기로는 주 무숙이요

기상으로는 탁 겸부라네

맑게 개인 풍월은 최고의 경치인데

두서너 군자들 정자에 앉아 있네

목은 이색은 이렇게 노래했다.

기상은 진정 어떠한가 했더니만

주 부자가 다시 태어난 것 같구나

경렴정 위에 솟은 달이

마음 속 환히 비쳐주네

포은 정몽주는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의 풍월은 경관이 무한하고

지상의 국화와 연꽃 시기가 유한한데

발 걷어 올리고 바르게 안장 살펴보니

군자가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도은 이숭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연못 속에서는 연엽주를 마시고 

섬에 올라서는 국화주 잔 기울이네

한가롭게 오고 가는 곳에

경렴정이 햇살 속에 열려 있네

초은 이인복은 이렇게 노래했다.

연못은 염계의 달에 환히 빛나고

섬은 정절의 바람에 청정하건만

한가한 중에서도 기상은 훌륭하고 

도덕은 충만하고 충성마저 겸했어라



이렇듯 다섯편의 시가 말하는 경렴정과 탁광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시대에 다시 탁광무를 만나고 싶고 경렴정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껏 드높아진다. 광주 토박이 성씨 중 하나인 탁(卓)씨에 대한 기록은 

<증보문헌비고>에 등장한다. 광산탁씨는 고려 선종 때 중국에서 

건너온 성씨로 탁문영(卓文英) 후손 탁지엽(卓之葉, 1023~1094)이 

광주에 들어와 살다가 한림학사가 되어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광산군에 봉해졌다. 탁지엽이 활동한 시기는 고려 13대 성종(1083

1094)대로 손자는 탁지광(之光), 그의 아들이 탁사정(思正), 8세가 

탁광무이다. 탁광무의 부인이 광주 김씨이고 탁광무의 아들 탁신(卓 

虞, 1367~1426)의 둘째 부인이 광주 정씨인 것으로 보아 이때 

광주토반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곡리 내촌, 현재의 광산구 월계동 뒷산에서 탁신 부인의 회격묘가 

발굴되었다. 1990년 운암동에서 발굴된 석회, 숯, 모래 등을 혼합해 

만든 회격묘는 탁지엽의 묘로 확인돼 서구 마륵동 탁씨 묘역으로 

옮겨졌다. 서구 마륵동에는 탁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 있다. 

광주향교 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고려 때 처음 건립된 광주향교는 무등산 장원봉 아래에 있었으나 

호랑이의 잦은 출몰 때문에 향교를 읍성 동문 안쪽으로 옮겼다. 그러나 

좁고 오래 된데다 홍수피해를 자주 입자 1488년 수령으로 부임한 

권수평이 사재를 털어 땅과 책, 자재 등을 사는 것을 보고 광주 

고을민들도 서로 힘을 보태 새 향교를 완공했다고 한다. 이때 옮긴 향교 

자리가 광산 탁씨의 탁신 묘역으로 이를 교섭하여 양도받은 것이며, 

탁신의 묘역은 서창 마륵리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야마모토(山本)이 쓴 <광주군사>에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탁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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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景濂亭 五絶

天眞周茂叔 氣像卓謙夫 風月爭光霽 數君子坐隅 右李益齋

천진주무숙 기상탁겸부 풍월쟁광제 수군자좌우 우이익재

氣像眞如許 周夫子復生 景濂亭上月 灑落照心明 右李牧隱

기상진여허 주부자부생 경렴정상월 쇄락조심명 우이목은

風月無邊景 菊蓮有限秋 鉤簾危坐看 君子更何求 右鄭圃隱

풍월무변경 국련유한추 구렴위좌간 군자경하구 우정포은

中池蓮葉酒 上島菊花杯 閑往閑來處 濂亭向日開 右李陶隱

중지련엽주 상도국화배 한왕한래처 렴정향일개 우이도은

池白濂溪月 島淸靖節風 閒中多氣像 道德又兼忠 右李樵隱

지백렴계월 도청정절풍 한중다기상 도덕우겸충 우이초은



관련된 전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전해진다. 

<광산탁씨대동보>에는 ‘경렴선생애련도’라는 그림이 있다. 목판화인 

듯 하지만 탁광무가 그만큼 연꽃을 좋아했다는 점을 후손들도 

기억하고 있다. 다행히 광산탁씨 광주종친회장인 탁인석 박사를 

비롯해서 광주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경렴정복원추진위원회를 

준비했다.

2018년 2월 28일 5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에 김종 

전 조선대 교수를 선임하는 등 결성 절차를 밟았다.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호남 

선비의 고장답게 정자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해온이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면 광주에도 새로운 문화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호남이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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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4

▲ 탁송정이 광산구 월계동 천곡에 있었다는 경렴정집의 산도

* 경렴정은 족보, 경렴정집 기록 등으로 볼 때 탁송정 기록이 남아 있는 광산구 

월계동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렴정의 기록은 없고 탁송정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경렴정복원추진위원회는 경렴정과 관련된 싯구와 가까운 모습이 

백석산과 운천호수라 여기고 이 근방에 경렴정 복원을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다. 

따라서 이 글의 앞부분 이야기도 이를 전제로 꾸며진 내용임을 밝혀둔다.


